
연맹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

는 6∙25전쟁 발발 67주년인 25

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

전몰용사추모제를열었다. 유엔

공원은 67년 전, 신생독립국 대

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산화한

16개국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재 총재와

양재생 부산시지부 회장 등 연

맹 임직원과 회원, 서병수 부산

시장과 백헌 부산시의회 의장

등 주요 기관장, 군 및 보훈관계

자, 학생, 일반시민등3000여명

이 참석해 유엔군 전몰용사들에

게 감사를 표했으며, 빈센트 브

룩스 주한미군 유엔군사령관도

추도사를 보내 이날 행사를 기

념했다. 

김경재 총재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

다 산화한 6∙25참전 용사 앞에

서는 대통령은 물론 우리 모두

더 간절하고 엄숙한 추모를 바

쳐 혼백을 위로하는 것이 현충

일을 맞는 후손들의 당연한 자

세”라며 새 정부가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힘

써줄것을당부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유엔

군사령관은 추도사를 통해“유

엔군은 한국인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함께 협력

하고 연대했다. 정전협정 이후

전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은남아있다. 앞으로도대한

민국에 대한 유엔군의 헌신과

지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고강조했다.

이날행사는추도사와헌시낭

송, 헌화, 묵념, 진혼곡(비목), 6∙

25노래 합창 등의 순서에 이어

참석자들의 유엔전몰용사 묘비

헌화등으로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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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유엔기념공원서 16개국 참전전몰용사 기려

6·25전쟁 67주년맞아‘유엔전몰용사추모제’

◊부산시지부가 6월 25일대연동유엔공원에서거행한유엔전몰용사추모제.(원안은김경재총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회

원 소식지〈KFF뉴스〉를 7

월 15일자(172호)부터 12

면으로증면,  월간으로인

쇄 발간합니다. 증면에 따

라 안보-통일 칼럼, 회원

참여코너가 확대되오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

부드립니다.    

알림

육군제25사단위문‘호국보훈의뜻’되새겨

연맹 김경재 총재와 임직원

60여 명은 6월 21일 중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제25사단 비룡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전달하고장병들을위

문했다.

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매결연 부대인 육

군 제25사단 장병들의 사기진

작을위해이뤄졌다.

이날 김경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1953년 4월, 창설된 이래

중부전선의 최전선을 물샐틈없

이 지켜오고 있는 데 대해 대단

히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연맹

이 장병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연맹과 산하 시∙도지부

(회)는 6∙25전쟁 67주년 호국보

훈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

선열의숭고한호국보훈의뜻을

되새기는 행사 ▶호국영웅들을

기리는 사업 ▶평화 통일 선도

행사에 중점을 두고 각종 활동

을펼쳤다.

군부대 위문, 호국 유적지 견

학, 추모제 진행, 안보사진전시

회, 6∙25 전쟁 음식 체험, 통일

릴레이 체험 교육 등 애국선열

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지를다지는다채로운행

사를 진행, 국민 안보의식 제고

에앞장섰다. 

최전방자매결연부대장병노고치하, 위문금전달

◊25사단장병들과함께한김경재총재와임직원들.

자유로하나된통일대한민국한국자유총연맹


